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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반려견 ‘털 자르기’의 진실은?

반려묘의 행동에 담긴 속마음은?

여름이 되면 반려견의 털을 잘라주려는 사람들이 

적지 않다.‘반려견이 더위를 타지 않을까?’하는 걱

정 때문이다. 

동물의 털은 여름에는 몸을 식혀주고 겨울에는 데

워주는 역할을 한다. 반려견의 털도 더위로부터 피

부 손상을 막는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한다. 

털은 동물들이 지닌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처럼 작

용하기 때문에 털을 자르면 과열의 위험에 노출될 

수 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름에는 가

능한 한 반려동물 털을 자르지 말라고 충고한다. 

그러나 적어도 일 년에 두 번은 털을 잘라주는 것이 

좋다. 심하게 뭉친 털을 제거하고 털로 뒤덮였던 피부

가 숨을 쉬고 오래된 털을 솎아냄으로써 새 털이 자

라게 하기 때문이다. 

시기는 봄이나 가을이 좋다. 기온이 너무 높지도 낮

지도 않아 반려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.

■ 반려견을 위해 여름에 할 수 있는 일

그렇다면 반려견이 여름을 잘 나도록 어떻게 도와

동물은 말은 못 해도 몸짓과 태도로 생각보다 많은 

걸 알려준다. 오만방자한 태도로 매번 집사를 부리

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이다. 

1. 어디든 따라간다옹

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발바

닥의 찹쌀떡을 들이대는 냥이라면, 더 볼 것도 없다. 

24시간을 함께해도 그리운 상대가 바로 당신입니다!

2. 얼굴을 맞대고 부비부비 한다옹

애교 많은 고양이라면 평범한 스킨십은 영 성에 차

지 않는다. 얼굴을 대고 냄새를 잔뜩 묻혀 영역 표시

를 제대로 한다.“넌 내 거야.”

3. 눈을 끔뻑끔뻑 한다옹

고양이의 윙크는 사람으로 치면 미소와 같습니다. 

특히 냥이가 천천히 눈을 끔벅이면 경계심을 완전히 

줄 수 있을까? 

▶ 집 안을 시원하게 유지한다. 

창문을 열거나 에어컨 또는 선풍기를 켜서 집안을 

시원하게 한다.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

이 좋은 방법이지만 선풍기가 유일한 선택지라면 반

려동물 가까이 놓아 준다.

풀어버린, 대단히 편한 상태라는 뜻이다.

4. 갸르렁갸르렁 골골

기분 좋을 때 골골대는 냥이. 쓰다듬어 줄 때 이 소

리를 낸다면, 그건 분명“지금 좋으니까, 멈추면 안 

동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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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. 

반려견이 마시는 물이 미지근해졌다면 찬물을 섞

어주도록 한다. 그리고 물통이 늘 깨끗하고 신선한 

물이 담겼는지 확인한다.

▶ 매트 혹은 침대

반려견이 쉬는 매트나 침대 재질이 합성 소재라면 

더위를 유발할 수 있다. 낡은 침대 시트로 반려동물 

침대를 덮어주거나 새 침대를 사줄 수 있겠다. 
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을 수 

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.

▶ 엉킨 털

앞서 언급했듯, 털은 단열재 역할을 하여 반려

동물의 더위를 막아준다. 그러나, 털을 잘 빗겨주

지 않았다면 털이 엉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. 이

런 경우에는 여름이라고 해도 털을 잘라주는 것

이 좋다.

반려동물의 여름 나기를 위해서는 털을 꼭 잘라 

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미용은 다른 계

절에 하고 다른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도록 돕자.

돼!”는 말이다. 

5. 발라당 배를 드러낸다옹

등을 대고 누워 출렁이는 배를 보여주시는 고양이. 

이보다 더 큰 신뢰의 표시는 없다! 고양이에게 있어 

배는 대단히 취약한 부위이기에, 웬만해서는 무방비

하게 보여주지 않는다. 

6. 선물을 가져다준다옹 

고양이가 죽은 쥐나 새를 물어와 당신 발치에 내

려놓는다면? 놀랄 수도 있으나 이는 냥이의 가족 사

랑이 묻어나는 행동이다.“넌 사냥도 못 하잖아, 이

거 먹어!”

7. 손을 꼭 깨문다옹

냥이가 당신의 손을 가볍게 깨무는 것은“예뻐서 

널 깨물어주고 싶어.”라는 뜻이다.


